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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예수님 말씀 *

네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?

그렇게 사랑했던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?

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네 원하는 것을 해줄 텐데

그 사이를 못 참고 네가 힘들어 하는구나.

네 사랑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느냐.

다 하늘에서 오는 귀한 사랑이 아니냐.

사랑을 지켜라. 

믿음을 지켜라.

그래야 네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.

서글픈 네 인생 생각하다보면 

지구 끝까지 가도 풀 수가 없다. 

다 툭툭 털어 버려야한다.

그래야 내가 역사 할 수 있다.

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.

이것이 좋으면 이리로 쏠리고, 

저것이 좋으면 저리로 쏠리고…….

귀한 네 스스로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.

이리저리 쏠리지 말아야한다.

주변에 열심히 하는 자들을 보아라.

빛도 없이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다.

비록 그들이 눈에 띄지 않아도 다 내가 사랑하는 

자들이다.

이 세상에서 눈에 안 띈다고 

하늘나라에서 눈에 안 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.

하나님은 너무도 공의롭게 사람들을 대하신다.

사람들의 심령골수를 꿰뚫어 보신다.

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아신다.

힘들어 하지 말고 네 소원을 말하라!

그리고 나와 함께해야 네 소원도 이루어지지,

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네 구한 것도 가게 

된다.

조금만 더하면 될 것이다.

네 스스로 겁을 먹고 있구나.

안될 것이라 생각 하는구나.

하늘나라를 정확히 안다면, 

네가 그 희망을 잃지 않으리라.

보이는 것이 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.

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귀한 것을 깨달아라.

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

나와 네 하나님의 복도 사랑도 

따라 움직일 것이다.

네 마음이 하나님과 나에게 향해 있으면

내가 더욱 귀한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.

감사와 사랑이다.

오직 그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하자.

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테니

다시 쓰러지지 말아라.

나를 얻고 가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.

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.

새 힘을 얻어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.

새 마음을 품어라 나의 귀한 신부야.

나는 너의 영원한 주, 영원한 신랑 예수니라.


